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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한국이민사박물관, 재일동포 특별전 개최
- 12월 3일까지 <역경을 딛고 우뚝 선 조선인, 자이니치 다시 재일동포> -

- 낯선 환경에서 고군분투 하며 살아온 재일동포의 역사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시립박물관은 오는 8월 29일부터 한국이민사

박물관에서 《역경을 딛고 우뚝 선 조선인, 자이니치, 다시 재일동

포》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일한인역사자료관, 동농기념사업회 강덕상자료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전시는 120년이 넘는 재일동포의 역사를 톺아보고자 

기획됐다.

일본에 살고 있는 82만여 명의 재일동포는 한국 국적이나 조선적(朝
鮮籍)을 가진 일본 거주자, 그리고 한민족 혈통을 가진 일본 국적자들로 

재일조선인, 자이니치, 재일코리안, 재일한인 등으로도 불린다. 이런 

다양한 명칭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한반도의 분단 등 역사의 굴곡 속

에서 그들을 정의하기 어려웠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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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의 궤적은 일본의 식민 지배부터 시작된다. 식민지의 조선인

은 가난을 피해 내지(內地)라 불렀던 일본열도에서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삶을 살아왔다.

 

해방 후 다시 조선인이 되고자 희망했지만 광복된 조국에 정착할 수 

없었고, 분단 되기 전 모국의 신분인 조선적(朝鮮籍)으로 살아가기 시

작했다. 

그칠 줄 모르던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은 제도가 됐고, 차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준 이들을 우리는 재일동포라 부르고 있다.

재일동포의 이민 역사를 톺아보는 이번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된다. 1

부 <프롤로그>에서는 여러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재일동포 개인의 역

사를 보여주는 ‘가족의 초상’을 전시한다.

2부 <식민지 조선인에서 내지의 선인으로>에서는 가난을 피해 일본으

로 이주하면서 형성된 일제강점기 재일동포의 역사를 살펴본다. 관동

대지진 전시 부분에서는 재일동포 역사학자 고 강덕상 선생이 평생 

수집했던 관동대지진 관련 자료들이 국내 최초로 전시된다.

3부 <조선인에서 자이니치로>에서는 조국의 광복 이후 일본에 남아 

‘자이니치(在日)’로서 살아왔던 재일동포에 대한 민족적·제도적 차

별과 이것을 극복해왔던 역사를 살펴본다. 특히 재일한인역사자료관

이 소장하고 있는 외국인등록 및 지문날인거부운동 자료들이 전시돼 

역동적인 재일동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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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재일동포, 열도에서 우뚝서다>에서는 어려운 삶 속에서도 모국

을 도운 재일동포의 모국 공헌에 관한 내용과 젊은 재일동포들의 인

터뷰 영상이 전시된다.

손장원 인천시 시립박물관 관장은 “이번 전시가 낯선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도 모국을 위해 공헌해온 재일동포의 이민 역사를 이

해하고 재외동포 포용에 공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국이민사박물관 지하 1층 기획전시실에서 8월 29일부

터 12월 3일까지 개최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입장은 

5시 30분 마감)이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문의)한국이민사박물관 ☎032-440-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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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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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전시대표유물

주부윤의 도항증명서(1929년)

재일한인역사자료관 소장

재일동포들이 손수 만든 태극기(1945년)

재일한인역사자료관 소장

백두학원 건국학교 초대 교장 이경태의 사진(1946년)

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

파친코 기계(1960년대)

인천시 시립박물관 소장


